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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르는 게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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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의 빈곤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빈곤의 객관적 지위와 상관

없이 빈곤하지 않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과 빈곤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

는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빈곤아동과 비빈곤아

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

석결과, 첫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객관

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훨씬 더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객관적 상황과 상관없이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동일한 빈곤아동이라도 빈곤아동의 주관적 인

식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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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이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부정적 발달을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Duncan & Brooks-Gunn, 1999). 그러나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응수준이 좋은 아동이 있고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도 있다(정익중, 민성

혜, 박은미, 신혜원, 전혜정, 2013). 이러한 아동간의 차이를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해석(홍순혜, 방진희, 엄경남, 2013)하기도 하고, 빈곤 자체의 객관

적 상황보다 아동이 자신의 빈곤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순형, 신양재, 김영주, 1991)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빈곤층의 ‘빈

곤인식’이 객관적인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승기, 2008a)에 착안하여 

이러한 빈곤아동간의 적응수준의 차이를 아동의 빈곤인식 차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

다. 즉, 본 연구는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이 일치하는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빈곤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 빈곤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풍부한 연구와는 달리, 빈곤한 

상황에 대한 아동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빈곤한 아동은 자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경험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문선화, 류

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빈곤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 역시 빈곤에 

대한 아동인식으로부터의 이해가 중요하다(정선욱, 2011). 즉, 동일한 빈곤아동이라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빈곤을 체감하고 삶에 만족하는 수준이 달

라질 수 있으며,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에만 기인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환경 내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빈곤체감

이 달라질 수 있다(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아동이 체감하는 주관적인 빈곤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빈곤한 아동의 생활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긍정적인 영향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즉, 빈곤아동 스스로가 가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의 자기인식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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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체계 역시 그들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치에 대한 내·외부적 강화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 있

어 긍정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도 이

를 바탕으로 한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Weinger, 1998).

또한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자신

의 삶에서 어떠한 긍정․부정 정서를 경험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곧 삶의 만족

이란, 자신이 설정한 주관적 기준과 비교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인지요소이자 자신

의 삶에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정서반응을 의미한다(이명숙, 2013). 더 나아가 아동

에게 있어 삶의 만족도란, 긍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부터 보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심리적 요인으로 간주된다(Huebner, 1991;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아동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아동기 

삶의 만족도가 이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한 환경과 빈곤경험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여

겨진다. 이는 비빈곤아동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빈곤가

정 아동들에게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방향은 향후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주관적인 빈곤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지에 따라 아

동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를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함께 비교·분석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객관적으로는 빈곤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긍정적인 빈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객관적으로는 비빈곤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부정적 빈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인 빈곤인식’이 불일치하는 아동들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 삶의 만족도 제

고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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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설명함으로써, 향후 빈곤아동들의 긍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빈곤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대부분인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 빈곤의 영향력을 극

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에서의 지원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빈곤아동 정책의 다

양화와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언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빈곤아동의 발달과 빈곤에 대한 인식
 

많은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 인지, 학업성취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Sameroff, Gutman & Peck, 2003; Felner et 

al., 1995; Bradley & Whiteside-Nansell, 1997; McLoyd, 1998; Duncan & Brooks-Gunn, 

1999; Luthar, 1999; Eamon, 2001; 구인회, 2002; 윤혜미, 2005; 박현선, 정익중, 구인

회, 2006). 빈곤은 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

려져 있다(김광혁, 2010). 즉, 가정이 빈곤한 경우 아동은 물질적인 자원부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구인회 외, 2009),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애정훈육을 받기 어려

워 물질적인 결핍 외에 심리·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기 쉽다(이완정, 권혜진, 양성은, 

2009).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도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빈곤한 아동은 비빈곤한 아동에 비해 빈곤과 발달영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위험요인 

때문에 개인적 발달, 가정환경, 학교생활적응, 지역사회 비행 등에 있어서 모두 불리

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김미숙, 2013).

하지만 한 개인이 다수의 위험요인들에 노출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은 위험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에서

도 잘 회복해나가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가진 하위집단들이 있고, 이로써 문제나 

위험요인에 대한 면역을 증대시키고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인·환경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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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인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이때의 보호요인은 위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감소

시키거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위험요인이 부정

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로의 차단을 돕거나 위험요인의 초기발생을 막는 형태로 작

용한다(Coie et al., 1993; Fraser, Cass & Simoneit, 1999; 정익중, 김세원, 2011). 이

러한 연구들은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도 특별한 관

심을 가져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양한 아동·청소년문제에는 공통적으

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정익중, 김세원, 2011).

최근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빈곤, 빈부격차,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다는 점, 빈곤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들로 주관적 빈곤인

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선욱, 2011). 이때의 ‘주관적인 빈곤인식’이란 스스

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승기, 2008b). 빈곤은 절대적 빈

곤, 상대적 빈곤과 같이 소득과 박탈이라는 일종의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측정되거나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측정될 수 있는데(정선욱, 

2011), 실제 하위계층의 ‘빈곤인식’은 객관적인 빈곤상태와 주관적인 빈곤상태가 완전

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승기, 2008a). 이는 객관적으로 빈곤한 사

람 중에서도 개인적 경험에 따라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객관적

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빈곤인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빈곤

아동이 생각하는 ‘빈곤’이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것(한

부모 또는 조손가족)으로 표현되며(정선욱, 2011) 그리고 ‘빈곤한 아동’이란 비빈곤아

동보다 더 착한 아이 또는 효자, 불쌍한 아이 등으로 묘사되어 ‘빈곤한 아동’은 대체

로 자신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고민하고 있는(정선욱, 

2011) 빈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면, 비빈곤아동은 ‘빈곤’을 일종의 

결핍상황으로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 직업, 가족관계, 대인관계, 심

리적 위축, 교육 기회 등의 전반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욱, 

2012). 이는 아동빈곤에 대한 정의를 성인과 같이 단순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국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와 객관적인 빈곤과 아동의 빈곤인식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의 문제제기로 이어진다(홍순혜 외, 2013).

아동은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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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 수 있다. 고재홍과 조기영(2003)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많은 왜곡

이 있으며 대체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본다고 하였다. 또 

자기인식이 분명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를 살려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 명명하고 이와 같은 긍정적 착각

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정서적 안녕감(well-being)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

다. 이에 가난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 가난하지 않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빈곤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송건섭, 

정미용, 2011). 

2.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삶의 만족도란 주관적인 안녕감(well-being)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만족

의 정도는 삶에 대해 개인이 설정한 만족의 기준과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상황 

간의 비교에 기초하므로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4). Day와 Jankey(1996)도 객관적 삶의 상황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

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가 더욱 결정

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등과 관

련되고(Proctor et al., 2009), 긍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생활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대

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므로(Huebner, 1991; McKnight et al., 2002) 유용한 심리적 

자원이 된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어린 시기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이후의 삶

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로(Bender, 1997; 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인해 아

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천희영, 송영주, 이미란, 2014). 김미숙(2013)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인지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이해에서 사회적 측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령이 어릴수록 빈곤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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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인식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에 느끼는 

빈곤인식보다 아동·청소년기의 빈곤인식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그리고 흔히 빈곤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낮은 만족감을 경험

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빈곤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법, 또래관계, 

결핍환경, 위험한 지역사회 환경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강

현아, 2011). 또한 빈곤한 경제상황은 부모의 정서적 안녕과 부부 혹은 부모-자녀 관

계, 가족과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가족과정의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배화옥, 2008;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즉, 빈곤한 상황으로 인한 가족 내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

시키고, 이는 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Conger et 

al., 1990, 1993; 김광혁, 2006) 결국 부모와의 관계나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 삶

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아울러 빈곤아동이 여러 제약적 상황으로 인하여 학업성취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이 지속되면, 아동발달 단계에서 상황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의 부적응이 발생하게 된다(신현균, 김태희, 2011). Bronfenbrenner(1979)가 생태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지역 사회 등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의 발달 및 생활적응 문제

를 강조한 것처럼, 초기 아동 발달은 주로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아동이 성

장하게 되면 점차 가족을 넘어서서 학교, 친구, 이웃 등의 다양한 환경체계들과 복잡

한 상호작용을 맺으며 발달하게 된다.

특히,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교사와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학교생활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

가 되며(성낙현, 표갑수, 2012), 학교생활을 통해서 아동들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두루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우호

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교적응에 더 유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비우호적이고 친

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신형진, 김규원,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 온 아동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통제변수를 구성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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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빈곤아동의 긍정적인 착각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 자료를 사

용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년)에서 일반 2,508가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서 추출된 기초수급 및 차상위 1,499가구를 

포함한 총 4,007 아동가구를 표본으로 방문 조사한 자료이다. 전국적인 수준의 대표

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세부적인 자료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어 아동의 현황을 집단

별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점, 일반아동과 저소득아동 비율이 6대 4로서 빈곤아동 

관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김미숙, 김은정, 이수진, 2014; 김광혁, 2014; 정익

중, 2012)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자료는 본 연구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전

체 자료 중에서 아동이 직접 조사에 응답한 만 9∼18세의 2,009가구의 사례를 추출해 

분석에 사용하였고 저소득층의 과표집 때문에 전체아동 분석에는 표본가중치를 활용

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그리고 ‘긍정적 착각’ 

과 ‘부정적 착각’이다. 종속변수는 아동 ‘삶의 만족도’이고 통제변수로는 아동성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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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아동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학

교생활만족도, 친구애착이며 각각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수: 객관적 빈곤지위, 주관적 빈곤인식, 긍정적 착각, 부정적 착각

본 연구에서 ‘객관적 빈곤지위’란 실제 빈곤가구 여부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

합관리망 행복e음에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는 객관적 빈곤가구

(1)로, 그 외의 가구는 객관적 비빈곤가구(0)로 코딩하였다. 또 ‘주관적 빈곤인식’은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 가정형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

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1점∼7점)’에 대한 응답을 보통수준(4)을 기준점으로 1

점(매우 못 산다)∼3점(보통 미만)을 주관적 빈곤가구(1)로, 4점(보통 이상)∼7점(매우 

잘 산다)을 주관적 비빈곤가구(0)로 코딩하였다. 이어서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란 

객관적 빈곤지위는 빈곤가구(1)에 해당되나 주관적 빈곤인식을 비빈곤가구(0)로 하고 

있는 즉, 빈곤아동에게 객관지위와 주관인식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이란 객관적 빈곤지위는 비빈곤가구(0)에 해당되나 

주관적 빈곤인식을 빈곤가구(1)로 하고 있는 즉, 비빈곤아동에게 객관지위와 주관인식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며 국제비교에서 주로 사용되

는 ‘학생생활 만족도 척도(SLSS: 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는 ‘내 인생은 딱 만족스럽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

다’, ‘내 인생은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낫다’ 등의 총 7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반대’ 1점, ‘반대’ 2점, ‘찬성도 반대도 아님’ 3점, ‘찬성’ 

4점, ‘매우 찬성’ 5점이다. 이 중에서 ‘나는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다’ 등

의 2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실시해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값은 .8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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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1) 기본요인: 아동성별, 연령, 가구소득

성별, 연령에 따라 빈곤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손태용, 정현정, 2014) 

아동성별과 연령도 고려하고자 한다. 아동연령은 현재(만)나이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아동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김광혁, 2010), 보호자로부터 월 평균 총 

소득(‘귀댁의 총 소득은 얼마 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가구원수(n)에 따라 균등화

( )하여 계산한 가구균등화소득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2) 위험요인: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우울 및 불안감은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

(1997)가 번역한 K-CBCL척도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에서 ‘외롭다고 불평한다’ 등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감

도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값은 .86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11개 문항을 활용하여 사용하였고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 Cronbach’s α값

은 .889로 나타났다. 결핍환경은 아동결핍(child deprivation)으로서 UNICEF(2012)의 

문항을 수정 보완한 OECD의 아동결핍지표로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범주는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 측정되었고 모든 문항을 역코딩한 합계를 사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핍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보호요인: 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학교생활만족도, 친구애착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고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 5개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값은 .807

로 나타났다.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주보호자관계척도를 통해 측정되었고 총 8문항의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Cronbach’s 

α값은 .91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4점 척도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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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등 3문항을 역코딩하였고, 

높은 점수일수록 긍정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값은 .795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은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애착을 

의미하며 Cronbach's α값은 .787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빈곤아동들이 체감하는 ‘빈곤인식’은 언제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일치하지 않고, 이러한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새

로운 보호요인일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아

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비빈곤아

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의 긍정적 착각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

구의 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교차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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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응답아동의 일반사항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동 2,009명(가중치: 2,279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았다. 아동성별은 남녀아동이 49.6%와 50.4%로(가중치: 52.6%, 47.4%) 비슷한 비율

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 연령대는 만9∼11세가 31.8%, 만12∼17세가 68.2%로(가중치: 

28.1%, 71.9%) 구성되어 있다. 또 아동가구의 경제 상태는 수급가구 32.7%, 차상위가

구 5.4% 비빈곤가구 61.9%로(가중치: 3.5%, 1.4%, 95.1%) 각각 나타났고, 아동가구의 

거주 지역은 대도시 41% 중소도시 42.1% 농어촌 17%으로(가중치: 43.7%, 50.2%, 

6.2%) 기술되었다. 또한 아동 가족유형은 일반가정이 62.5%, 한부모 및 조손가정이 

36.5%로(가중치: 85%, 14%)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교급도 초등 40.9%, 중등 34% 고

등 24.9%로(가중치: 37.4%, 35%, 27.6%) 나타났다.

표 1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아동(가구)의 일반사항 N(%) N(%) <가중치 포함>

아  동 
성  별

남자 997 (49.6) 1,200 (52.6)

여자 1,012 (50.4) 1,080 (47.4)

아  동 
연령대

만 9-11세 639 (31.8) 640 (28.1)

만 12-17세 1,370 (68.2) 1,639 (71.9)

경  제
상  태

비빈곤 1,244 (61.9) 2,168 (95.1)

빈곤
차상위층 109 (5.4) 31 (1.4)

수급층 656 (32.7) 80 (3.5)

거  주
지  역

대도시 823 (41.0) 996 (43.7)

중소도시 845 (42.1) 1,143 (50.2)

농어촌 341 (17.0) 140 (6.2)

가  족
유  형

일반가정 1,255 (62.5) 1,938 (85.0)

한부모 및 조손가정 734 (36.5) 319 (14.0)

아  동 
학교급

초등학생 821 (40.9) 852 (37.4)

중등학생 684 (34.0) 798 (35.0)

고등학생 501 (24.9) 628 (27.6)

계 2,009 (100.0) 2,27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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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는 차이

가 있는가?’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와 같이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인 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비빈곤으로 응답한 ‘긍정적 

착각’ 아동이 41.6%였고 또 이와 반대로 객관적인 비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빈곤으로 응답한 ‘부정적 착각’ 아동이 9.9%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빈곤아동 과표집으로 인한 데이터의 특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표

본가중치’를 포함한 교차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역시 비슷하였는

데 즉, 객관적인 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비빈곤층으로 응답한 ‘긍

정적 착각’ 아동이 37.5%, 객관적인 비빈곤층이나 자신의 가정형편을 주관적으로 빈

곤층으로 응답한 ‘부정적 착각’ 아동이 10.2%로, 전체아동에게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 교차분석

단위: 빈도(%)
주관적 빈곤인식

Chi-square
빈곤 비빈곤 전체

객 관 적 

빈곤지위

빈  곤 446(58.4%)
318(41.6%)

(=긍정적 착각)
764(100.0%)

547.512***
비빈곤

123(9.9%)

(=부정적 착각)
1,120(90.1%) 1,243(100.0%)

전체 569(28.4%) 1,438(71.6%) 2,139(100.0%)

***p<.001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 간에는 차이

가 있는가?’ 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아동(가구)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음 표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긍정적 착각이 발생하는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농어촌에 거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

- 42 -

주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부정적 착각이 발생하는 아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대도

시 혹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중·고등학생 아동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의 차이에 따른 아동(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유형별 아동(가구) 
일반사항: N(%)

객관빈곤
주관빈곤

객관빈곤
주관비빈곤

(긍정적 착각)

객관비빈곤
주관빈곤

(부정적 착각)

객관비빈곤
주관비빈곤

아  동 

성  별

남자 213 (47.8) 144 (45.3) 54 (43.9) 584 (52.1)

여자 233 (52.2) 174 (54.7) 69 (56.1) 536 (47.9)

아  동 

연령대

만 9-11세 121 (27.1) 103 (32.4) 35 (28.5) 378 (33.8)

만 12-17세 325 (72.9) 215 (67.6) 88 (71.5) 742 (66.3)

거  주

지  역

대도시 190 (42.6) 129 (40.6) 54 (43.9) 450 (40.2)

중소도시 195 (43.7) 124 (39.0) 58 (47.2) 466 (41.6)

농어촌 61 (13.7) 65 (20.4) 11 (8.9) 204 (18.2)

가  족

유  형

일반가정 86 (19.3) 81 (25.5) 78 (63.4) 1,009 (90.1)

한부모 및 

조손가정
358 (80.3) 236 (74.2) 43 (35.0) 96 (8.6)

아  동 

학교급

초등학생 154 (34.5) 140 (44.0) 39 (31.7) 486 (43.4)

중등학생 150 (33.6) 105 (33.0) 49 (39.8) 380 (33.9)

고등학생 140 (31.4) 73 (23.0) 34 (27.6) 254 (22.7)

계 446 (100.0) 318 (100.0) 123 (100.0) 1,120(100.0)

3. 아동 삶의 만족도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 간의 관계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4와 

같이 ‘객관적인 빈곤지위’에 따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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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주관적인 빈곤인식’에 따라서도 아동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즉, 객관적인 지위의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의 빈곤아동

과 비빈곤아동 모두에서 체감하는 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주관적 인식에서의 빈곤과 비빈곤 간의 차이(t=-10.622***)가 객관적 지위에서의 빈

곤과 비빈곤간의 차이(t=-3.759***)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빈곤에 대한 아동

의 주관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검증 (가중치포함)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N M(SD) t

독

립

변

수

객 관 적 

빈곤지위

빈  곤 111 3.03(.669)
-3.759***

비빈곤 2,168 3.27(.554)

주 관 적 

빈곤인식

빈  곤 290 2.87(.673)
-10.622***

비빈곤 1,989 3.31(.522)

***p<.001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지수(VIF)가 최소 1.022(아동성별)에서 최대 1.659(학

교생활만족도)로 기준점(VIF≥10)보다 낮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가중치 포함)

독립변수 B SE β t

독

립

객관적 빈곤지위 .012 .049 .005 .239

주관적 빈곤인식 -.251 .034 -.145 -7.290***

통

제

아동성별 -.006 .019 -.006 -.321

가구소득 .000 .000 -.022 -1.173

아동연령 -.014 .004 -.067 -3.758***

우울 및 불안감 -.080 .034 -.043 -2.385*

스트레스 -.161 .019 -.160 -8.335***

결핍환경 -.016 .004 -.070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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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먼저, 독립변수인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을 살펴보면 객관적 빈곤지위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빈곤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아동 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아존중감, 주보호자와의 관계, 친구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빈곤인식과 달리 객관적인 빈곤지위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객관적인 소득격차보다 주

관적인 인식 불일치(perceived discrepancy)가 삶의 만족도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현송, 2001). 더 나아가 아동에게 객관적인 ‘소득’

의 의미는, 부모 혹은 성인과는 또 다른 준거기준으로 개념화되어 있어서(이현송, 

2001) 아동 삶의 만족도는 사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보다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가족관계나 사회적 지지체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유정

원, 김형모, 2012)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설명들은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주관

적 빈곤인식의 강한 영향력에 대한 반증이다. 즉, 종속변수인 아동 삶의 만족도에 독

립변수인 주관적 빈곤인식이 객관적 빈곤지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지위와 주관적 빈곤인식이 일치하는 집단(1,566명/78%)이 다수인 

분석대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중회귀분석에서 주관적 빈곤인식이 객관적 빈곤지위

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량을 상당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지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이 결과를 통해 기존의 위험요인(아동연령, 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과 보호요인(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 친구애착)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독립변수 B SE β t

통

제

자아존중감 .402 .027 .322 14.776***

주보호자와의 관계 .177 .019 .183 9.189***

학교생활 만족도 .043 .028 .034 1.526

친구애착 .122 .024 .096 4.994***

R2 .425

Adjusted R2 .421

F 12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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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혹은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더불어 독립변수인 아동이 체감하

는 ‘주관적 빈곤인식’도 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소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인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은 아동 삶의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주관적 빈곤인식만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4.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착각 간의 관계

이어서 세 번째 연구문제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분산팽창지수

(VIF)역시 최소 1.037(아동성별)에서 최대 1.713(학교생활만족도)로 기준점(VIF≥10)보

다 낮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독립변수 B SE β t

독
립

아동 긍정적 착각 .216 .045 .153 4.801***

통
제

아동성별 -.077 .041 -.055 -1.868

가구소득 .000 .001 -.010 -.346

아동연령 -.015 .008 -.054 -1.791

우울 및 불안감 .014 .073 .006 .190

스트레스 -.200 .041 -.166 -4.856***

결핍환경 -.021 .007 -.100 -3.116**

자아존중감 .540 .056 .341 9.613***

주보호자와의 관계 .237 .037 .218 6.362***

학교생활만족도 .028 .056 .019 .501

친구애착 .016 .047 .012 .332

R2 .462

Adjusted R2 .452

F 50.4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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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립변수인 ‘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 스트레스, 결핍환경, 자아존중

감, 주보호자와의 관계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위험요인(스트레스, 결핍환경)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

소시켰고, 기존의 보호요인(자아존중감, 보호자와의 관계)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세 가지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빈곤인식의 중간값(3점∼5점)을 제외하고 7점 척도 중 ‘1점∼2점’을 빈곤인식

으로 ‘6점∼7점’을 비빈곤인식으로 구성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석하고, 객관적 

빈곤지위를 욕구소득비 ‘2’를 기준으로 ‘2 미만’은 빈곤, ‘2 이상’은 비빈곤으로 구성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분석하였으며, ‘차상위 가구’를 제외하고 ‘수급가구’를 빈곤, ‘일

반가구’를 비빈곤으로 측정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추가분석에서 모

두 ‘긍정적 착각’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일관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기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긍정적 착각’ 

인식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문제인 ‘빈곤아동의 긍정적인 착각인식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다른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아동의 부정적 착각이 비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부정적 착각인

식이 비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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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

다. 특히, 객관적으로는 빈곤층이나 주관적으로 비빈곤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발달을 위한 새로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빈곤아동에게는 빈곤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객관적인 빈곤지위와 주관적인 빈곤인식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집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의 객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 간의 일치에 관한 

연구결과(이승기, 2008a)와 동일한 결과이다. 둘째,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발달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구인회, 2002; 윤혜미, 

2005; 박현선 외, 2006; 이완정 외, 2009)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

존 빈곤아동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아동 발달과정 상의 새로운 보호요인의 발견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관적으로 빈

곤하다고 생각하는 비빈곤아동의 부정적 착각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고 이

는 다른 위험요인(우울 및 불안감, 스트레스, 결핍환경)보다 더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해 빈곤의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더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즉, 객관적 상황에 관계없이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특히,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은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아동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당

사자들의 빈곤인식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대체로 빈곤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며 다양한 낙인이 존재한다(김정희, 2009). 아동

기 삶에 대한 인식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빈곤인식’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빈곤아동의 강점에 주목한 접근이 필요하다(정선욱, 

2011). 기존 연구와 다른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객관적 빈곤지위에 따라 아동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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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인식도 일치하여, 이로 인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선입견을 깼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자체가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발견에 해당된다. 앞서 빈곤의 객관적 지위보다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빈곤아동의 긍정

적 착각은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빈곤아동을 위

한 개입 방안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긍정적 착각이 빈곤아동의 삶에 있어

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빈곤의 측정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최저

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라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측정되므로, 자신이 빈곤한지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빈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주관적 빈곤인식은 

빈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개입 방안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이승기, 2008a; 정선욱, 2011).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객관적 상황과 관

계없이 아동의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아동가구의 빈곤 측정에 있어 

다양한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최초의 교사이며, 결정적 발달시기에 미치는 부모로 인

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실제 빈곤가정 부모의 경제적

인 상황과 심리상태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된다(정은희 외, 2010). 주보호자와의 관계는 성장하는 아동에게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부유함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님을 부모 스스로 인식할 때 아동의 자존감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정선욱, 2011).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객관

적인 경제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빈곤아동의 삶에 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이 가정의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

하지 않도록 부모가 적절한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빈곤에서 오

는 열등감은 건강한 아동의 인격형성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장하는 아이

들에게 빈곤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빈곤인식의 대물림에서부

터 보호하는 역할에 부모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열악한 생활조건으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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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이 깊어져, 부모가 아동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보호막

이 되어 아동이 빈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교사 및 사회복지사들이 빈곤아동이나 비빈곤아동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차별 

없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많은 언론보도나 연구결과들은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전해온 바, 교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빈곤아동의 문제 중

심적 접근을 하도록 만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실제 빈곤한 경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빈곤을 느끼지 못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긍정

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사회

적 지원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긍정적 착각을 가진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농어

촌에 거주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초등학생 아동 등)에서 보여지 듯, 빈곤아동의 

이웃환경으로부터의 지원체계 구축이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는 농어촌의 한부모 및 조손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 없다면 빈곤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아동이라도 가족과 사회의 보호막을 통해 빈곤을 직접 

느낄 수 없도록 지원한다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부정적 착각 그룹의 특징(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 유형의 중·

고등학생 아동)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환경에서의 상대적인 비교가 부정적 착각을 일

으키고, 이로 인해 객관적 상황에 관계없이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낮

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긍정적 착각을 가진 빈곤아동과 부정적 착각을 가진 비빈곤아동의 여러 가지 개별적 

특성들이 고려된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보호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이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이유와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아동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착각의 장점뿐만 아니라 긍정적 착각의 위험성에 

대한 탐구도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의 질적 연구방

법이 요구되며, 아울러 긍정적 착각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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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어느 발달단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빈곤아동의 긍정적 착각이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아동의 내면

화된 인식차원뿐만 아니라 외현화된 문제행동에도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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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and th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s ignorance bliss?

Lee, Suejin*·Lee, Jungae**·Lee, Eunhee***·Chung, Ick-Joong****

Whilst bearing in mind the mismatch between the objective poverty status and 

the subjective poverty perception of children, this study identified how th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s exist according to the positive illusion of poor children who 

subjectively believe that they are not in poverty regardless of their objective status 

of poverty and the negative illusion of non-poor children who subjectively believe 

that they are in poverty, poor children and non-poor childre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at a mismatch existed between 

the objective poverty status and subjective poverty perceptions of children. 

Second, the positive illusion of poor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while the negative illusion of non-poor childre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life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subjective perceptions  on poverty were  more significant than their objective 

status of poverty in terms of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children participating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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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his study suggested that individualized approaches are be required 

according to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children, and even for the same group of 

poor children.

Key Words: poverty, poor children, poverty perception, life satisfaction, 

positive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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